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풍성한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명절을 맞아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두 손 모읍니다. 

가정 소식 
아이들이 긴 여름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
안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캠프 등을 섬기면서 봉사도 하고 부족한 공부도 하면
서 감사히 보내였습니다. 
둘째 정우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매주 토요일마다 배우며 10월에 요단강에서 세례
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 소식
요르단은 여름이 건기이고 물 부족 국가라 일주일에 한 번 공급되는 물로 일주일
을 쓰게 되는데 이번 여름은 각 지역마다 물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여느 여름 
때보다 불편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2배로 올라 무더운 여름 
더 힘들게 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지역의 여러 주민 센터들이 거의 문을 닫은 채로 있습니다. 가난
하고 소외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도움을 주던 곳들이 정부의 지원 없
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저희가 
다시 들어와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사역, 방과 후 수업, 여성 직업교육, 
방문 사역 등을 감당했던 저희 센터가 하루 빨리 다시 문을 열어 그 지역에서 빛
과 소금된 역할을 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인 저희 센터장이 센터가 다시 
문을 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길 또한 기도하고 있습
니다. 
 현지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현지 관장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져 
감을 봅니다. 날마다 지역 유지들과 이만들의 방문에 긴장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형제로 불리면서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강성 무슬림 지역인 이곳을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늘 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곳에 있길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1. 저희 지역 센터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다음 달에 있을 비자 갱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저번 학기 아이들 학비를 아직 다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채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